
신기술ㆍ신정보 KOTITI

한국섬유기술연구소 1 / 3

심심화화  되되는는  저저팬팬  퀄퀄리리티티  ((11))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브래시업

저팬 크리에이션(JC, Japan Creation)이 지난 해 12월 1일~3일까지 일본 도

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 제도 변경에

따른 삭감으로 대폭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일본 국내의 출전 기업은 472개사로

전회에 비하여 8% 감소에 그쳤다. “보조금이 나와서만이 아니라 참으로 의욕이

있는 기업이 모였다”고 增永矩明 JC 실행 위원장은 강조하였다.

JC는 초기의 “회사 소개”로부터 “신상품 발표”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회

전시회의 총 내방객 수는 약 66,000명에 달하고 과거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만

큼 관객을 모으는 힘을 가진 텍스타일 견본 시장은 일본에는 없다. 그러나 어

패럴을 방문한 내방객은 전체의 13%, 소매는 20%로 전년도에 비하여 저하하

였다. 텍스타일 메이커를 둘러싼 환경이 삼엄한 것만으로 “JC를 비지니스의 장

으로”라고 하는 기대감은 매우 높고 그만큼 출전자의 JC에 대한 평가는 엄하다.

JC 사무국은 출전자의 요망에 부응하여 연 2회의 “JC 프리뷰”, 해외 전시회

에 참가를 비롯하여 문제 해결에 몰두하여 왔다. “JC를 졸업한 사람은 보다 실

제 상거래 판매하기 쉬운 JC 프리뷰나 해외출전에 나가는 경향이 있다”(山下雅

生 니트공련 이사장). 지난 해 10월에 개최한 “JC 프리뷰”는 응모가 너무 많아

서 전시회장에 들어갈 수 없고, 출전을 단념할 만큼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더

욱이 어패럴과 연휴하여 텍스타일을 개발하는 장으로서 “JC 스테이지”를 10월

에 처음 개최하였다.

JC 사무국은 12월에 개최한 JC 본체의 브래시업에도 정력적으로 몰두하고

있고, 내방객의 더 많은 참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전시회부터 새로운 “특별

바이어 제도”를 설치하였다. “특별 초대 바이어”는 프리뷰전에도 포함하여 계속

하여 내방하는 중요 바이어로 약 4,000명이었다. 이들 바이어에는 신속하게 입

장할 수 있도록 명찰 카드를 사전에 송부하는 등의 우대책을 만들어 두고 있다.

또, 인덱스 트렌드 코너에 전시하는 원단 샘플을 회기 전에 홈 페이지의

CJC(사이버 저팬 크리에이션)에 게재하여 내방자가 사전에 출전 회사를 검색

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높였다. CJC의 엑세스 건수는 9월이 4,746건으로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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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배로 급증하고 있고, 10월, 11월로 회기가 가까옴에 따라 더욱 증가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처음으로 해외 기업이 참가하였는데, 프랑스에서 10개사가

출전하였다.

합 섬 (1) - 이익을 주는 일로부터 밀착

저팬 크리에이션(JC)이 초기의 회사 소개로부터 신상품 발표의 장으로 변화

하는 중에 합섬 메이커의 출전 내용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익을 주는 전시로

부터 새로운 소재이면서 하나로 밀착한 제안이 늘고 있기 때문에 “출전하는 한,

무엇인가의 상담으로 연결하고 싶다”고 하는 합섬 메이커의 JC 출전에 대한 자

세 변화도 있었다.

도요보(東洋紡)는 이번 전시회에 8번째 출전하였는데, 근래 PBO 섬유 “자이

론”, 니트 셔츠 “Z셔츠” 등 1소재 1상품을 전면에 내세운 형태로 구성하여 왔

다. 이번 전시회에도 올레핀계 탄성 섬유 “다우XLA” 만으로 밀착시켰다.

지난번 전시회에는 발표할 여유도 없는 시기가 있어 “다우 XLA”는 일부 소

개만으로 그쳤으나, 이번 전시회에는 패널로 소재 소개, 원단 샘플은 물론 이차

제품(약 20점)도 전시하였다. 전시회장에는 영업, 기술 등 상시 4∼5명을 배치

하여 내방객을 상대하였다. “다우 XLA”의 특징을 제품을 포함하여 소개하는 것

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싶다”고 의욕을 갖는다.

“다우 XLA”는 미국의 다우 케미칼 컴퍼니가 개발한 것으로서, 도요보에서 국

일본 국내에 독점 제조 판매권을 갖고 있다. 스판덱스에 비하여 내열성, 내약품

성이 우수하고 소프트 스트레치성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다.

단독으로는 처음 JC에 출전한 데이진파이버도 발광색 장섬유 “모포텍스”만으

로 밀착하였다. 이것은 닛산자동차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구조 발색 섬유이다.

착색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빨강이나 파랑 등의 색이 빛나 보인다.

JC 출전에 의하여 새로운 거래 파트너를 찾음으로써 의류용으로 “지금까지는

없던 원단 개발의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JC에서의 만남을 계

기로 하여 점차 직ㆍ편물, 가공으로 신개발의 가능성을 감춘 “모포텍스”의 미래

가 넓어질지도 모른다.  물론 이 소재를 사용한 제직 업체나 편직 업체에서도

수많이 출품하는 가운데 유력 원사 메이커 자신이 참가에 발을 딛은 것은 의의

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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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섬 (2) - 소재 인지도를 향상

소로텍스는 설립년도인 2002년 이후 2년 만에 저팬 크리에이션에서 사람을

혹하게 만들었다.

이 회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PTT 섬유 “소로텍스”는 의류용으로 세계 점유

율 톱이다. 이에 가하여 생활 자재 등의 자재 방면에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섬유의 특징인 스트레치성, 형태 안정성, 태의 유연함은 물론 옥수수를 원료로

하고 있는 점에서 “환경 친화(에코 프렌드리)”도 컨셉의 하나이다. 환경 대응을

어필한다.

의류와 자재를 포함하여 30∼40종을 최종 제품의 형태로 전시하였다. 수영복

에 출전하는 방향으로 PTT 섬유의 내염소성을 강조하였다. 모노 필라멘트, 단

섬유, 복합사로 다양한 소재를 가지는 장점은 폭넓은 용도 전개로 이어진다.

합섬 메이커의 JC에 대한 출전 내용이 밀착되는 가운데 5번째가 되는 도레이

는 종래의 수법 소위 “업계를 향한 기업 및 소재 인지도의 침투”에 중점을 둔

출품인 듯하다. 출품 내용도 신규 개발 소재, 환경 대응 소재, 소비자용 솔루션

형 상품 기획이었다. 물론, 이 회사에서도 신규 분야, 신규 고객의 개척에도 목

표를 정하고 있어, “일본판 프리미에르 비종으로서의 해외 기업ㆍ바이어의 전시

회 내방에 기대”를 나타내었다.

(다음에 계속)


